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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영향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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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에 관한 연구로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한국인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여성의 긍정적 내적자질로서의 자아효능감, 남편과 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그리
고 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하였다. 표집
방법으로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 201명이었다. 4단계로 이루어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모델에서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연령(β=-.18, p<.01), 사회적지지(β=.61,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β=-.24, p<.001)

로 나타나 남편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수록 
결혼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변인들의 결혼만족감에 대한 설명력은 58.6%로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결혼만족, 사회적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가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factors affect marital satisfaction among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the demographic background,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cculturation related 
variables. Purposive sampling was conducted for the study and 201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in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through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area’s social service 
agencies. The results of 4 step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age of woman’s 
husband(β=-.18, p<.01), social support(β=.61, p<.001), and acculturative stress(β=-.24, p<.001) impacted on 
the woman’s marital satisfaction and these variables showed 58.6% explanatory power at the final regression 
model. Based on these results, social services and social policies for the enhancement of Vietnamese wive’s 
marital satisfac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Marital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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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족은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가운

데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3.6%에 이르렀으며, 그 이

후 2010년 10.5%, 2014년 7.6%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

다[1]. 그러나 이와 함께 년도 별 총 이혼건수 대비 국제

결혼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1.5%, 2014

년 9.8%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1] 다문화가족의 결혼안

정성 증진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살

펴보면, 85.3%가 여성이며, 출신국별로는 중국이 45.3%, 

베트남이 26.8%, 일본이 8.2%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그러나 중국출신 이민자 가운데 16.3%

가 한국계 중국인인 것을 감안한다면[2], 베트남출신 여

성결혼이민자가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된 가장 큰 이

민자 인구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심하며, 남부 농촌지역

의 경우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낮고, 남성들이 도시로 진

출함에 따라 남녀 간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여성들

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현재의 빈곤한 상황에

서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 이러한 베트남 내 사회경

제적 이유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한국남성의 

결혼욕구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성행시키며 국내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의 급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학력수준이 

낮고 경제적 동인이 크며,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국가로

의 결혼이민의 선택은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 결혼

이민자 대상 결혼만족 연구에서  중국 조선족 출신 이민

자와 비교 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에 불만족할 

확률이 높고 남편의 경우도 베트남 여성의 남편이 결혼

에 불만족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4] 

베트남이민자들의 결혼안정성 증진을 위한 연구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결혼만족감이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재 상태에 

대한 비교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 평가로서[4], 결

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 

개념이다. 이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욕구, 기대, 바램 

등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이기도 하며

[5], 결혼생활의 즐거움과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적 

상태가 반영된 개념이다[6]. 또한 결혼만족감은 결혼생활

의 질을 좌우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부부의 결혼내적 

및 외적 체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7].

국내에서는 결혼이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충북지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

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결혼만

족 평균점수가 6점 척도에서 4.18점(s.d=.84)으로 산출되

어 만족의 수준이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결혼만족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부부의 응집력과 한국어 

구사 등이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8]. 서울지역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행복감을 조사한 연구에서

는 결혼행복감 평균이 10점척도에서 7.33점으로 나타났

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남편의 

아내문화이해정도, 가정폭력 유무,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유의미하였다[9]. 이와 유사한 결과로 서울경기지

역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사

회적 지지는 결혼만족을 증진시키는 영향요인으로 검증

되어[10] 결혼만족에서 이 두 변인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북지역 결혼이민자 대상 연구에서 결

혼만족도는 이민자 본인연령, 직업유무, 문화적응 스트레

스, 자아존중감, 가족 및 친척의 지지에 의해 유의미한 영

향을 받으며, 남편의 연령, 결혼기간, 한국어 능력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

였다[5].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는데,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연구에서는 여성의 학력, 결혼기간, 

자녀유무 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

가 있었으나[11], 권복순과 차보현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12], 자녀유무와 관련해서는 이민자가 아닌 일반

인 대상 연구에서 첫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결혼행복감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보

고도 있어[13],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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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밖에도 결혼만족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성결혼이민

자의 결혼생활 질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생활

의 질에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효과가 큼이 확인되었으

며[14],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이 도시거주자

보다 높음이 보고되어[15], 결혼생활의 질 관련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여

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관한 34편의 연구물을 대상

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 사회적지지, 자

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남편과의 연령차이 등이 여

성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어[6], 결혼만족 연구에서 이들 변인의 고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결혼

만족연구에서 연령이나 학력, 직업유무 등 이민자 자신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더불어 건강한 자아기능, 그리

고 남편의 연령, 학력 등과 같은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 가족 및 친척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

응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

요함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다

양한 국가로부터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함께 분석하고 

있어 동일한 문화권으로부터 온 특정 이민자집단의 결혼

만족 경향성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결혼소개업소 등을 

통해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로 유입되어 큰 인구집

단을 형성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

만족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트

남여성결혼이민자가 형성한 다문화가족의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안 제시에 궁극적 목적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로 표

집에는 의도적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이 사용되었

다. 연구대상자의 모집은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다문

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 다문화가족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소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이 기관을 이용하는 베트남출신 여성결혼이민자 가

운데 조사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를 결정한 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

며, 무응답 등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201명의 응답 

자료가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로 첫째, 결혼만족감의 측

정에는 Kansas 결혼만족척도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가 사용되었다[16]. 이 척도는 결혼에 대한 만족을 

결혼생활, 남편 및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으로 간단

하게 측정하는 장점이 있는 도구로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둘째,  

자아효능감은 Park이 개인의 건강한 자아기능을 측정하

기 위하여 총 6문항으로 간결하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79로 산출되었다[17]. 셋째, 사회적 지지는 Zimmet et 

al(1988)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활용하여[18] 가족 

및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4문항과 

남편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측정한 4문항으로 총 8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5점 리커트척도로 이루어지며,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90이었다. 넷째, 문화적응에 

대한 측정은 Kim이 개발한 한국문화적응척도(총 26문

항)와 모국문화유지척도(총 19문항)를 사용하였다[19]. 

이 척도는 5점리커드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적

응 수준과 모국문화유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한국문화적응척도 .93, 

모국문화유지척도 .85로 산출되었다. 다섯째, 문화적응스

트레스는 Sandhu and Asrabadi의 척도 가운데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가장 부합하는 영역인 차별감, 향수병, 문화

충격을 측정하는 총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0].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여섯째,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는 연

령, 결혼기간, 교육년수, 거주지역(0=농촌, 1=도시), 직업

유무(0=없음, 1=있음), 자녀유무(0=없음, 1=있음)가, 남편

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는 연령, 학력(0=고졸이하, 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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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졸이상), 직업(0=없음, 1=있음)이 사용되었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에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신뢰도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

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 여성의 인구사회학

적 변인(연령, 결혼기간, 교육년수, 거주지, 직업 및 자녀

유무), 2단계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학력, 직업

유무), 3단계 자아효능감과 사회적지지, 그리고 4단계 문

화적응 관련 변인(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문화적응 

스트레스)이 투입되어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

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는 VIF값과 

tolerence값으로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tolerence 값은 

.51-.94, VIF값은 1.06-1.93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5.9세로 20대 82.5%, 30대 

16.5%, 40대 이상 1%로 대다수가 20대로 구성되었다. 결

혼상태는 초혼이 96%, 재혼이 4%로 대부분이 초혼이었

으며, 최종 학력은 초졸 이하가 15.5%, 중졸이 37%, 고졸

이 30%, 전문대졸이상이 16%로 과반수 정도가 중졸이하

의 학력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36.7개월로 약 3년 정도였

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25.4%, 중소도시가 53.8%, 농

어촌 및 산촌이 20.3%로 도시거주자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녀가 있는 자는 63.8%, 직업이 있는 

자는 18.3%였다.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평균이 42.1세

로 연구대상자인 여성들과의 평균 연령차이가 16.2세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편의 학력은 중졸이하

가 25.4%, 고졸이 32.3%, 전문대졸이 14.8%, 대졸이 23.8 

등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자가 90.4%, 조사 당시 실직상

태인 자가 9.6%로 나타났다.

3.2 결혼만족도 수준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7점척도에서 평균 

5.3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준편차가 1.26점으로 응답자간 점수에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 중 결혼만족 평균이 3점 

이하로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온 집단은 전체의 5.5%, 평

균이 3.1~4.9점대로 불만족도 만족도 아닌 집단이 32.2%

로 나타나 이들의 결혼안정성에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Table 1>.

categories of mean N valid % total mean 

lower than 3(1∼3) 11 5.5
5.33

(s.d=1.26)
3.1∼4.99 64 32.2

higher than 5(5∼7) 124 62.3

* missing=2

<Table 1> distribution of marital satisfaction 

3.3 결혼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인인 자아효능감, 사회적지

지,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minimum maximum mean s.d

self-efficacy 1.50 5.00 3.29 .53

social support 1.13 5.00 3.62 .74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1.23 4.88 3.58 .55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1.89 4.74 3.49 .51

acculturative stress 1.36 4.79 2.77 .57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s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

단계로 구성된 위계적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

학적 변인으로 연령, 결혼기간, 교육년수, 거주지역, 직업 

및 자녀 유무를 투입한 결과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으며(β=.23, p<..01), 도시지역에 살수록 결혼만족

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단계에서는 연구대상자

의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 추가되었으나 이들 변인들의 결혼만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효능감과 사

회적 지지변인이 투입되었는데 자아효능감(β=.14, p<.05), 

사회적 지지(β=.65, p<.001) 모두 결혼만족감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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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 t β t β t

age -.12 -.133 -.09 .95 .00 .03 .04 .65

marital period -.01 .12 .01 .16 -.07 -.86 -.07 -.98

length of education -.09 1.09 -.10 -1.14 -.04 -.76 -.04 -.68

residence area .23 2.78** .219 2.531* .03 .59 .00 .06

having occupation .07 .87 .06 .67 .05 .89 .07 1.21

having children .01 .14 -.00 -.08 04 .64 .02 .34

husband's age -.04 -.48 -.17 -2.46* -.18 -2.90**

husband's education .07 .84 -.01 -.21 .00 .06

husband's occupation .11 1.32 -.04 -.69 -.07 -1.25

self-efficacy .14 2.119* .09 1.45

social support .658 9.575*** .61 9.16***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07 1.05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11 -1.87

acculturative stress -.24 -3.79***

R² .089 .111 .552 .628

Adjusted R² .047 .049 .513 .586

R² change .089 .022 .441*** .077***

F 2.14 1.79 14.20*** 14.95***

*p<.05, **p<.01, ***p<.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남편 연령(β=-.17, p<.05)

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문화적응 

관련변인으로 한국문화적응, 모국문화유지, 문화적응스

트레스 변인이 추가되었다. 분석결과 최종적으로 결혼만

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연령(β

=-.18, p<.01), 사회적 지지(β=.61, p<.001), 문화적응 스

트레스(β=-.24, p<.001)로 검증되었다. 즉,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 가족, 친구 

등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

을수록,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

구모델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중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

족에 갖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과 

같은 전체 모델은 Adjusted R²값이 58.6%로 결혼만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집단 가운데 베트남출

신 여성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두고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이[3] 연구대상자인 베트남여성이민자들의 학력수준은 

초졸 이하가 15.5%, 중졸이 37%로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

가 넘는 인원이 고졸보다 낮은 학력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문화습득능력이나 자녀양육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어

려움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클 수 있음이 예상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도와 관련해서는 7점 척도에서 

평균이 5.33(s.d=1.26)점으로 6점 척도로 이를 측정한 선

행연구에서 제시된 평균 4.18점(s.d=.84)과 비교할 때[8] 

베트남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결혼만족 수

준이 여러 출신국들을 모두 포함한 연구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 시 응답자 간 편차가 1점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생활에 만족

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차이가 큼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 가운데 결혼생활

에 불만족하거나(5.5%),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자(32.2%)

의 비율이 전체의 37.7%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집단의 

경우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때 결

혼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별거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

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

회적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결혼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해서는 여성이민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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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의 자아기능, 사회적 지지 및 문

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모두 함께 투입되어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결

혼만족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 가

족 및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로 나타나 기존 연

구결과들을[5,6,10,11] 통해 제시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이 재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결혼만족을 저해하는데 기

여하는 영향요인으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남편의 높

은 연령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기

존 연구결과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된 바 있어[6,9,10,11], 이

민자라는 특성이 갖는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결

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문화적응 관련 변인에서 문화

적응스트레스 외에도 여성이민자의 문화적응 자체를 평

가하는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정도를 측정하여 

결혼만족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평가하였다. 그러나 연

구 결과 문화적응 수준이나 정도보다는 이로 인해 경험

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최종 모델에서 남편의  연

령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것은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 연구에서 상당히 관

심을 가져야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베트남여성과 남편 사이의 평균 연령 차이는 16.2세로 크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 가치관 및 생

활방식의 차이, 세대와 문화차이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할 것이 예측되며, 이러한 차이는 남편의 연령이 높

을수록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에 더

하여 베트남여성이민자의 낮은 학력수준은 이러한 갈등

이나 차이를 풀어갈 수 있는 소통의 기술에 제한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남편의 연령이 높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큰 베트남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결혼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수준일 수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절실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확률표집방

법을 사용하여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에 한해서 연구대

상자를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등

을 이용하는 자로 선정되어 이러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

는 자들이 보이는 결혼만족과 관련된 변인들의 수준을 

연구결과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다문화관련 사회적 

지원 서비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베트남여성이민자들

을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베트남여성이민자들이 보이는 남편과의 큰 연령 차이는 

향후 결혼생활의 지속과정에서도 남편이 여성보다 훨씬 

빨리 노년기로 접어들어 부부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예측되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

으로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베

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는 결혼에 어느 정도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대상자의 37.7%에 해당

하는 자들은 결혼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 이들 집단의 결혼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혼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회적 지지와 문화

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남편의 연령이 베트남여성결혼이

민자의 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모델의 결혼만족에 대한 설명

력은 58.6%로 높게 산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의 결

혼만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남편의 연령이 40대, 50대로 남

편의 연령이 많은 여성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여성과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평균 16.2세로 한국의 일반부부들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

로 크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베트남여

성이민자의 결혼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결과는 베트남여성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

스제공에 있어 남편의 연령이 많은 사례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결혼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

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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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베트남여성이민자가 남편, 가족, 친구 등 지인들

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는 지원방안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이들의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 사회적 지지로 나타난 것은 이민자로서 익

숙하지 않은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결혼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여성이민자의 결혼에 대한 만족감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 지지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민자들이 다양한 지지체계

들로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베트남여성이민자 가운데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집

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청되며, 가족체계로부

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제한적일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나 사회복지관 등 공적기관의 실무자들이 직접적인 지

지를 제공해주거나 또는 자조집단 모임 등을 통해 새로

운 지지체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 개입

방안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베트남여성이민자의 문화적응 관련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민

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감이나 정신건강의 문제

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데[21], 이

러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결혼만족감뿐만 아니라 결혼안

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들

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감이나 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한데, 이민자를 바라보

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시선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민자들이 정서적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개입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여성이

민자의 결혼만족감 증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요

청된다.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농어촌 지역은 지역사회

의 문화적 특성상 전통성이 보다 강하고 이민자들을 지

원해줄 수 있는 공적인 사회적 지지체계의 기반이 부족

하다. 또한 이민여성들이 결혼생활 유지와 관련된 어려

움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도시지역

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특히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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